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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15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의 服飾禁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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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out of necessity to inquire into the trend of costume regulation between the mid-15th 
century and mid-1 가h century, and what influence the change of dress and its ornaments had on the people at the 
time. As for the resource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True Record of Joseon Dynasty, which was the historical 
record of official compilation, was used as basic material, and the excavated relics at the time were referred to. The 
forbidden dress and ornaments mentioned in the records from the time of King Seonjong to the time of King 
Hyeonjong were classified into textiles, clothes, ornaments and dresses, according to the objects. It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laws and ordinances or regulations enacted by the state and the contents of discussions, which were 
caused by the extensive consumption of silk gauze and fabrics and the luxury in dress and ornaments, and the 
phenomenon induced by the consumption desire of the social class with economic power, and to help understand 
the cause. So to speak, the law and ordinance or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failure in controlling dress and ornaments wearing based on social position, during the process in which the 
king and court officials were making effort to intensify their political power in each regime.

Key words: dress and 이%am飾（복식）, Joseon Dywsfy（조선）, luxury（사치）, pr사tibition（금제）, before and after 
the 16th century（16세기 전후）.

I •緖論

服飾은 한 시대 혹은 한 개인의 상징물로서 그 내 

면세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 

히 社會的 身分體系의 表象과 財力의 과시물로 이용 

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규제한 服飾禁制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禁制는 주로 朝鮮時代가 儒敎思想을 정책의 근간 

으로 잡아 강력한 中央集權的 身分社會로서 유교 질 

서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禁制令이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복식을 통한 신분의 차이뿐 

만 아니라, 금제령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禁制는 社會相의 반영이며, 의복을 연구하는데 있 

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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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연구자료는 官撰史料인『朝鮮王朝實錄』（이하 

「實錄』이라 함）과『經國大典』및「續大典』을 중심 

으로 하였으며, 文集類는『芝峯類說』,『林下筆記』를 

참고하였다. 衣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단국대학교 석 

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출토 유물과 비교하였다.

금제는 전기，중기 등으로 시대를 구별하거나, 여 

성복의 금제 • 장신구 • 복색 • 복속구에 관한 것으로 

주제를 선정하는 등 꾸준히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금제의 원인이 신분적 규제와 검약을 

위한 교화적 측면, 경제력을 갖춘 계층의 소비 욕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D. 그러나 세부 

조항들이 조금씩 추가되거나 주제가 구체화된 것 외 

에 큰 틀에 있어서는 초기 연구에서 큰 진전이 없다 

고 볼 수 있다.

2002년 최규순은『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世 

宗代까지의 금제에 대한 전개과정을 통해 파생되는 

의생활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朝鮮 前期 금제 연구 

는 최규순에 의해 구체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검토 

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는 그 이후인 成宗代（1469〜 

1494）부터 顯宗代（1659〜1674）까지 약 200년간『實 

錄』에 기록된 금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로 인해 파생 

되는 복식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연구시기인 15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로 

정한 것은 高麗로부터 朝鮮初까지 100년간에 걸쳐 

반포된 여 러 法典 • 敎旨 • 條例 • 慣例 등을 총망라 

하여『經國大典』이 완성되었으며,『國朝五瞄를 편 

찬하고 집대성하여 모든 의례복이 法으로 정해진 복 

식의 발달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成宗代는 조선의 정치이념 

인 儒敎를 정착시켜 민생의 안정과 太平聖代를 이룬 

왕으로서 금제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복식은 특정 지역 안에서 즉 동일한 자연환경 아 

래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나타내며, 그 변화가 시 

대를 대표하고 구분하는 기준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16세기 중반『朱子家禮』중심의 생활규범인 祭禮書 

가 출현하고, 주자가례의 예에 의한 유교적 생활방식 

의 확산을 가져온다. 또한, 16 - 17세기는 史話를 통 

해 戚臣정치가 朋黨정치로 교차하는 시기로서 정치

• 경제 • 사회적인 측면에서 복식의 금제 등의 의복 

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7세 기 중반의 顯宗代는 初期와 後期, 또는 조 

선시대 전반에 걸친 금제의 연구에 비해 중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제 연구를 파악해볼 필요에 의해 설정한 

것이다.

n.禁制對象

피륙［織物］, 衣와 服屬具, 色이 나온다.

1. 피륙［織物］

피륙은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들로서『實 

錄』에는 紗羅綾緞과 함께 皮（貂 • 鼠）, 布 등이 있다.

피륙에 대한 금제는 成宗代와 中宗代에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에 宣祖代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허락 

하는가 하면 燕山君代에는 금제보다 허용하는 기록 

이 더 많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紗羅綾緞

成宗 3년（1472）에 庶人婦女의 坐子에 綵緞기을 竝 

用하는 것과 富商과 大賈'의 의복으로 紗羅綾緞을 

입으면 重한 죄로 논하게 한다" 또한, 성종 24년 

（1493）에는 평안도 義州 백성과 여러 고을의 護送軍 

으로 遼東에 가는 사람들이 말［馬］을 사라능단으로 

바꾸는 등 요동에서의 불법교역이 성행하자 이를 엄 

중히 糾禁하도록 하였다'

1） 박경자, "『朝鮮壬朝實錄』에 나타난 成宗代에서 顯宗代의 服飾禁制 硏究 ” （단국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p. 6-10.
2） 김연신, “18세기 조선사회 외래 사치품 紋緞의 소비확대와 금지 정책”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2）, p. 12.
朝鮮王朝實錄에서 紋緞이라는 용어는 조선후기 英 • 正祖대 이후에 나타난다. 그 이전에는 이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고 채단（采緞, 綵緞段, 綵段）이라 쓰였다.

재인용, 英祖實錄 卷68, 영조 24년 11월 乙卯.

使行이 가져오는 綵緞에 대해서 전에는 무늬가 있는 것만 금했는데, 이제는 무늬가 없는 것도 무늬가 있는 

것을 금하는 예에 의거하여 엄금하라고 신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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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山君代는 사라능단의 사용을 허용하는 사례들 

이 보인다. 연산군 11년(1505)에 東 • 西班의 正職이 

면 높고 낮음을 물론하고 紗羅綾緞으로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후부터 서민들까지 사치에 젖어 

물가가 오르고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신하 중에 

가난한 자는 婦人의 圓衫으로 團領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또한, 五部로 하여금 人家에 깨우쳐 직조하 

는 방법 을 알려 널 리 전습하고气 '通織'이 라는 관청 

에서 사사로이 짜는 것을 권장하였다. 朝臣들이 사 

라능단을 입은 후로 서민들까지 사치에 젖어 중국에 

서 사라능단은 물론이고 白絲를 사서 물을 들여 능 

단을 짜는 자들이 생겨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 이런 결과는 中宗代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中宗代가 되면 의복이 더 호사하여 큰 폐풍이 된 

다. 사라능단을 公用으로 負役하는 것 외에는 모두 

금단하도록 전교했으나9), 宗室이나 宰相 및 부녀자 

들의 겉옷은 鴉靑色 비단으로 입고, 壯士들도 겉옷 

은 아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色을 입 었다. 醫女나 

妓女들의 옷도 內宴 때에는 大紅비단으로 입게 된다 

10). 이처럼 사라능단의 사용이 사치스러워졌지만 일 

체 금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經國大典』의 관복 

규정에 따라 堂上官의 상복이 사라능단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中宗 35년(1540)에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輕重을 조절하고 다음과 같은 절목을 마련 

하였다 °

1. 堂上官의 군복은 겉감을 紗羅綾緞으로 하고, 안 

감은 쓰지 않는다.

1. 章服은 客使를 宴享할 때 입는 것으로 품위가 

없어서는 안되니 表裏를 모두 紗羅綾緞으로 쓴 

다.

1, 外方과 각 고을 官房의 방 안 장식과 寢具에는 

紗羅綾緞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

明宗 7년(1552)에는 사라능단의 착용에 대해 王子 

• 王孫 • 駙馬를 제외한 文武官은 일品 이하 모두 公 

宴 및 戎服에만 허용하고, 평소에는 일체 금하도록 

의논하였다").

宣祖 32년(1600)에는 禮曹에서 중국으로부터 사 

라능단 수입을 허용하도록 주청했는데, 이유는 당시 

사대부의 집에서 紡績과 織造에 관한 일을 전폐하고 

있어서 국내 생산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堂 

下官은 舊例에 따라 사라능단을 착용할 수 없지만, 

당상관은 團領을 紬絹으로 사 지어 입는다고 하더라 

도 분수에 지나치지 않으니 형편에 따라서 중국인들 

에게 사서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顷. 여기에서 말하는 

사라능단의 착용은 평상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官 

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朝官들이 生白紬와

3) 15세기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곡물 및 여러 생산물의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場市가 전라 • 경상 •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기를 띄게 되면서 상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富商大賈라는 대 상인층이 형성된다. 이들은 대외 

무역에 참여하거나 공물 방납 등을 통하여 막대한 부를 축척한다. 사치 풍조가 유행하고 사치품의 대명사 

격인 唐物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大中國 私貿易의 주체로 16세기 사치풍조의 주도층으로 등장한다

4) 成宗實錄 卷14, 성종 3년 1월 己未, '‘庶人婦女鞍上坐子 竝用綵段…富商大賈 衣服用紗羅綾段…今後不從 

法禁者重論籍沒"5) 矗實錄 *卷;성종 24년 윤 5월 庚戌, “本道義州人民及諸邑護送軍到遼東者…爭以馬匹貿換紗羅綾段 

今後以馬易馬則已矣唐人到義州蒔…嚴加糾禁

6) 燕山君日記 卷58, 연산군 11년 6월 丙寅, “東西班正職 勿論高下 皆許着紗羅綾段衣••• 自是紗羅綾段 其價湧 

貴朝士家貧不能貿者則以女服造團領朝賀朝參時太半皆是女圓衫

7) 燕山君日記 卷60, 연산군 11년 12월 辛未, "令五部洞諭人家 以廣傳習

8) 中宗實錄 卷25, 중종 11년 5월 己酉, “且其所貿之物 非獨紗羅綾段 多貿白絲而染之 織造綾段者 士夫家亦 

有之

9) 中宗實錄 卷26, 중종 11년 10월 庚午, “紗羅綾段 公貿易外 皆令禁之 若表裏 則當用鄕物 不必唐物.''

10) 中宗實錄 卷26, 중종 11년 11월 己卯, “宗宰及婦女表衣 則皆鴉靑匹段 將士表衣 則不特鴉靑也 乃以雜色爲 

之醫卽女醫妓內宴所着則乃大紅也

11) 中宗實錄 卷93, 중종 35년 8월 己卯. "《大典》儀章條 堂上官常服 用紗羅綾段 國典所載 不可輕改…斟囹 

輕重應行節目謹詳于後…堂上官戎服表衣用紗羅綾段裏衣則否章服客使宴享時所服不可瞻視埋沒表裏 

竝用紗羅綾段外方各官房排寢具一禁紗羅綾段.”

12) 明宗實錄 卷13, 명종 7년 4월 癸酉, “臣意王子 王孫 駙馬外 文武官自 品以下 只許公宴及戎服穿着 常時 

禁似爲便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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軟草錄 表衣를 공공연히 입고 있었다. 이에 선조는 

당상관의 평상복에 綾緞 사용과 당하관의 表衣에 生 

白紬 軟草綠 사용을 일체 금하였다“).

光海君 즉위년(1608)에는 戰亂으로 곡식과 麻絲가 

평소에 비해 생산량이 백분의 일도 되지 않는데") 하 

층계급조차 사라능단을 입어 上下 분별이 어렵기 때 

문에 강력한 조처를 내린다. 또한, 17년(1625)에는 

하급관리와 선비가 비단옷을 입으며, 아전과 미천한 

종들까지 화려한 옷을 입어 사치 풍조가 극심했다'分. 

이에 다음해에는 堂下官이 사라능단을 입은 자는 파 

직하여 上下의 분수를 분별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紗羅綾緞의 금제는 成宗 

代 2件과 中宗代에 3件으로 가장 많았다. 成宗代는 

비교적 나라가 안정된 시기로 교역이 활발하여 富商 

이 사치풍조의 주도층으로 사라능단을 착용하였지 

만, 市中賣買와 遼東에서의 교역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었다.

燕山君代 초기에는 사라능단의 금령을 내리지만, 

후에 사라능단을 東 • 西班의 正職이면 모두 허용하 

여 가격을 상승시키고，通織，을 설치하여 민간에까지 

직조를 권장하였지만, 中宗代에 와서 그것이 폐단이 

되어 많은 금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宣祖代는 오히려 중국비단의 수입을 하였는더】, 이 

는 戰亂 후 생산이 되지 않자 관직자의 의복 착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반면에 官職者라도 평상복에 비 

단과 生紬 사용 등은 금했다.

2)皮

가죽에는 貂皮와 鼠皮의 금지가 가장 많다. 본격 

적으로 제기된 것은 成宗代이며, 中宗代도 보인다.

成宗代는 士大夫의 부녀자들이 貂裘없이는 모임 

에 참여하는 것조차 부끄러이 여겨 그 폐단이 줄지 

않았다顺. 貂皮와 鼠皮는 土產物로 평안도와 함경도 

에서만 생산되는데 商賈들끼리 이익을 도모하여 소 

란스러웠다. 이에 成宗은 당상관 이외의 朝士의 의 

복과, 당상관 아내 이외의 衣冠에 일체 금하였다'9).

후에 中宗은 貂皮와 鼠皮는 耳掩 이외에는 男女貴 

賤을 막론하고 모두 착용을 금하였는데2°)中宗 29년 

(1534)에는 계급과 용도에 따라 더욱 자세히 禁한다. 

즉, 貂皮를 낮고 천한 이들까지 사용하므로 조관들 

만 사용하고, 三醫司의 雜官은 살쾡이 가죽을, 서인 

들은 족제비가죽이나 여우가죽을 사용한 전례에 따 

르도록 한다. 그러나 三醫司가 紗帽를 착용할 때는 

鼠皮를 금할 것은 없다”)고 하여 유동성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成宗代의 금제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 

지 않았나 생각한다.

3)布

布는 화폐로 사용되면서 綿布의 유통과 惡布의 금 

제 및 새［升］수의 제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惡布에 대해서는 옷감을 짜는 자와 바디 제 

작자 사용자에 대한 금제가 보인다.

(1) 綿布의 유통

朝鮮 初期부터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 화폐인 

楮貨나 鑄貨같은 共用貨幣를 유통시켰으나, 화폐 자

13) 宣祖實錄 卷108, 선조 32년 1월 壬辰, “堂下官自當依舊例 不用紗羅綾段之服 但卽今 上大夫家 專廢紡績織 

造之事雖以紬絹爲團領亦不至僭貴隨力貿用於唐人實爲無妨.”

14) 宣祖實錄 卷200, 선조 39년 6월 壬子, “至於生白紬及軟草綠表衣 亂前所無 而近來朝官輩 公然穿着…堂上 

官燕褻服用綾段者堂下官白紬及草綠表衣一切痛禁

15) 光海君日記 卷4, 광해군 즉위 년 5월 丁亥, “況今兵戈喪亂之餘…粟米麻絲之出於土地者 不能 百--於平時.”

16) 光海君H記 卷92, 광해 군 7년 17월 壬戌, “奢侈乏風 愈往愈極 H 以益侈 下士衣綾段 韋布服紬絹 吏胥 賤隸 

隸襲華重裘

17) 光海君日記 卷102, 광해군 8년 4월 王戌, ''至於堂 F宫濫服紗羅綾段者 罷職不敘 以別上下之分.”

18) 成京實錄 卷55, 성종 6년 5월 庚申. “ 婦之服飾 無貂裘 羞與爲會.”

19) 成宗實錄 卷57, 성종 6년 7월 甲子, “至於貂鼠皮 則雖口土物 獨産兩界 今商賈輻轅牟利•••由茲兩界爲之 騷 

然…貂鼠皮堂上官外朝士衣服耳掩一禁堂上官妻外衣冠亦禁

20) 中宗實錄 卷26, 중종 11년 11월 壬午, “貂鼠皮各品耳掩外 勿論貴賤男女 竝令勿着用 革弊風.”

21) 中宗實錄 卷78, 중종 29년 10월 辛亥,

“今者越分僭濫之事京外皆然貂皮至貴之物而下賤之人亦或着之.況有可着乏勢者乎鼠皮在祖宗朝朝 

官只得着之三醫司雜官皆用狸皮庶人皆着出肄皮狐皮之類如祖宗朝例爲之何如禁斷之事外方則不能  

也何以爲之雖雜類三醫可若着紗帽則鼠皮不須禁也.禁斷之事法司諭外方如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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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효용이 떨어졌으므로 실제 효용을 가지는 綿布 

나 쌀과 같은 現物을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일정한 규격을 갖춘 綿布는 田番과 

家屋 거래에 사용될 정도로 高額의 교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23) 이러한 상황은 일반 백성들에게 

高額으로 거래되었던 正布외에 綿布의 품질을 낮추 

거나 잘라 쓰는 형태로 사용하는 폐단을 가져오게 

된다.

綿布의 화폐가치에 대한 기준은 正布였다. 당시 

民間에서 行用하는 布貨는 35尺을 기준으로 하고 있 

었다. 그러나 나라 안팎의 간사한 무리들이 33〜34 

尺으로 1匹을 만들어 독점으로 유통시키고, 심한 경 

우 單絲로 짠 얇은 포가 유통되고 있었다. 이처럼 쓸 

모 없고 길이도 布貨에 맞지 않는 것이 통용되자 癸 

巳年(1473) 1월부터 禁하고, 직조한 것은 連尺하여 

匹에 맞도록 하였다牌.

베의 尺은 이미 世宗 20년(1438)에 野人과 倭人에 

게 내려주는 麻布와 苧布는 8升 이하로만 쓰게 하였 

고, 길이는 35尺으로 하였다”). 35尺으로 한 것은 당 

시 조선에서는 35尺으로 1匹을 삼기 때문이었다 

布의 폭은『六典』에 정한 바에 의해 7寸을 기준하여 

27) 正布인 五升布의 길이는 35尺, 너비는 7寸이 되게 

제도화 되고 있었다.

成宗 4년(1473)에는 司憲府나 平市署에서 尺으로 

布貨에 준하지 않는 것을 금하였으나, 이보다 앞서 

민간에서는 짧은 포화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이 

용한 간사한 무리들은 조금이라도 길이에 준하지 않 

으면 이를 쓸 수 없도록 하여 백성들은 朝夕의 끼니 

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가지고 있는 짧은 포를 연척 

하여 짧은 포를 없애는 것을 行用에 맡기도록 한다 

28). 그러나 成宗 21년(1485)에 척수에 준하지 못한 

면포를 금하여 매매하지 못하게 하자药 소액 거래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小民들의 고통이 컸다. 척수 

에 준하지 못한 짧은 포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자나 상인들은 관리들과 결탁하여 그들 

은 법을 어겨도 죄를 받는 자가 없었지만 貧民들만 

죄를 받아 폐단이 심각했다. 이에 금지시키면 빈민 

의 원성이 커질 것이므로 면포에 척수를 적어 그 값 

어치에 따라 매매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다现 이처 

럼 이 시기 면포의 길이나 유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금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惡布의 등장과 유통을 통해 알 수 있다.

(2) 惡布의 禁制

布에 대한 금제는 특히 中宗代에 많이 나타난다. 

일정한 규격을 갖춘 正布는 매우 높은 가격이었으 

므로 그 대신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품질이 열악한 

矗布 • 惡布가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成宗 1년(1470)에는 발이 굵고 거칠게 짠 품질이 

낮은 베를 받쳐 이들을 모두 국문하는 일이 있었는 

더〕, 이 때 품질이 낮은 베를 ［矗布］라 불렀다a 燕 

山君代에는 瑞葱臺를 축조하면서 가혹하게 면포를 

징수하여 백성들이 헌 솜으로 짠 포를 만들어 바쳤

22) 유현재, “16세기 矗布 유통과 그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19.
23) 李正守, “朝鮮前期의 物價變動: 米穀 이외의 商品을 중심으로,” 국사관 논총, (국사편찬위원회, 1996), p. 

68.
24) 成宗實錄 卷13, 성종 2년 11월 庚戌, "民間行用布貨 本以三十五尺爲準 而今中外姦詐之徒 類以三十三四 

尺爲匹轉賣行用甚者織以單絲•••請自來癸巳年正月一皆禁斷其已織造者則連尺準匹

25) 世宗實錄 卷80, 세종 20년 2월 甲戌, “野人倭人賜給苧麻布 用八升以下長三十五尺

26) 최규순, 고부자, “朝鮮 初期 布貨 禁止令," 복식문화연구 13권 5호 (2005), p. 737.
27) 世宗實錄 卷113, 세종 28년 9월 壬申, “『六典」定爲 七寸 或半寸加減者 亦許收納.”

28) 成宗實錄 卷32, 성종 4년 7월 乙巳, “布以匹計 匹有尺數 古今通制 不宜使謀利之徒 自爲長短. 然前此 短布 

之在民間者多定限爲禁亦難.今許連尺準三十五尺而用之則前之短布用盡必不更爲短布如是則法可以 

永行而無弊矣其不滿三十尺以下固不可以匹論任其行用何如

29) 成宗實錄 卷236, 성종 21년 1월 戊寅. “尺不準緜布不用事 自今年禁之爲便

척수에 준하지 않는 면포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미 성종 冷년(1488), 성종 20년(1489)에 발하였으나 

실제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30) 燕山君日記 卷21, 연산군 3년 1월 戊辰, ''於緜布末端 書尺數 隨其直買賣者則不禁 其或以短爲長 折閱售奸 

者罪之"

31) 成宗實錄 卷6, 성종 1년 6월 癸丑, “濟用監納矗布者 三百三十餘人 竝令義禁府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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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32), 그것이 矗惡綿布로 불리면서 惡布로 통하 

였다%).

中宗代에는 楮貨 사용, 選上奴를 통한 5升布 확보, 

連尺을 허용하거나 형벌을 내리는 방법을 통해 惡布 

를 禁하고자 하였다.

中宗 10년(1515)부터 18년(1523)까지 惡布禁斷의 

논의가 있었다.

민간에서 악포가 통용되자 中宗은 司膽寺에서 불 

필요하게 쌓여 있는 楮貨를 내다 팔고 惡布를 거두어 

들이는 방법으로 저화를 통용시키도록 한다楮貨 

의 유통이 결정되면서 10년(1515) 7월 戶曹에서 楮 

貨行用節目을 마련하여 惡布 35尺짜리 2필을 正布 1 

필에 준하게 하면 악포를 직조하는 일이 점차 없어 

질 것이며, 악포를 금단한 뒤에 正綿布 • 楮貨를 쓰 

도록 하였다”). 이 같은 惡布는 금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용되자 악포 금지 시점을 연기하여 다음에 3 

월부터 실행하기로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모두 矗布여서 일체 금하기가 어려우니 몇 개 

월 연기하여 7월에 지방에서 차출하여 중앙으로 보 

내는 選上奴들이 立役할 때 役에 나가지 않는 대신 5 

升布를 상납하면 5升布가 널리 퍼질 것이니 그 이후 

에 矗布를 일체 금하도록 하였다36). 다음 해에는 7월 

의 악포 금단 기한을 앞두고 5升布가 유행되기까지 

惡布 중에 매우 심한 것만 관청의 소유로 넘기고 죄 

를 다스리지 않았다切 15년에는 가난한 백성이 惡布 

를 가지고 賣買하면서 생활하는데 갑자기 금단하면 

민생의 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連尺하여 척수가 

맞도록 쓰고, 거 친 것에 대해서만 엄 히 禁하였다翊. 

금령이 내렸으나 악포가 줄어들지 않자 中宗 18년 

(1523)에는 보다 강하게 女人이 범하면 家長을 죄주 

고39), 열흘 후에는 더욱 강화시켜 다시 악포를 짠 자 

는 初犯이라도 全家入居에 처하도록 명했다啊 이처 

럼 惡布에 대한 언급은 成宗代를 거쳐 燕山君, 中宗 

代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백성들이 布貨를 고집했던 것은 實用性 때 

문이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쌀이나 布貨 같은 것은 

生活必需品이었지만, 楮貨는 실질가치가 결여된 紙 

幣로서 정부와 이를 사용하는 백성들 사이에 일종의 

약속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자연스러운 유통을 기대 

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全家入居 등 무거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惡布가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밖 

에 없었다.

⑶ 새［升］

升은 피륙의 날실［經絲］의 올 수를 나타내는 말로 

민간에서는 ''새”라고도 하며, 1升은 날실 80올이 된 

다. 당시 무명은 5升에서 15升까지 있었는데, 15升은 

“보름새”라 하여 아주 고급품으로 쳤다. 1品에서 양 

반 자제는 12升 이하로 하고, 서민들의 옷은 8升 이 

하로 하였다，). 그러나 世俗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숭상하여 남녀가 해 입는 옷이 13〜14升에 이르자 

새에 대한 제한을 주게 된다.

成宗 2년(1471)에는 진상하는 表裏와 衣褂는 10〜 
11升을 넘기지 말도록 하였다粉 다음 해(1472)에는

32) 燕山君日記 卷61, 연산군12년 2월 癸丑, “民不能支 竭其財産 至練其弊袴敗絮 織爲緜布 以償之 布甚陋惡 

不堪爲用.'’

33) 中宗實錄 卷《22, 중종 10년 6월 癸酉, “中外矗惡綿布 行用已久 民情倚以爲命.”

中宗實錄 卷22, 중종 10년 6월 庚辰, “中外惡布行用已久 民情唯知此物爲生生命脈

34) 中宗實錄 卷22, 중종 10년 6월 庚辰, ‘‘況今句贍寺楮貨 積於無用 出而市之 以通其用 則是 足以收難禁之惡 

布散無用之楮貨而又用此惡布

35) 中宗實錄 卷22, 중종 10년 7월 甲午, “戶曹啓曰, 楮貨行用節 目 …今以惡布準尺二匹, 準FE綿布一匹•••造惡 

布者，漸至稀罕…惡布禁斷後，正綿布楮貨竝用.”

36) 中宗實錄 卷24, 중종 11년 4월 壬戌, “然今市裏所用, 皆是矗布, 勢不可勝禁…七月以後, 選上奴當多上來 

五升布必廣行.

37) 中宗實錄 卷25, 중종11년 5월 丙申, “禁用惡布 已有其法 而民間尙用 禁不能止…其中尤甚者 只屬公而不治 

罪.”

38) 中宗實錄 卷40, 중종 15년 윤8월 癸卯, “若痛禁 則市中之民 以何物爲用乎 是則重爲民生之弊也…雖許用 

尺准者而若至於矗惡則痛禁不得用.'’

39) 中宗實錄 卷49, 중종 18년 10월 己酉, “女人犯者罪家長 勿論經赦

40) 中宗實錄 卷49, 중종 18년 10월 戊午, “織造者雖初犯 全家入居何如

41) 世宗實錄 卷43, 세종 11년 2월 辛巳, “• -品至兩班『弟 用 十二升以下 工商賤隸 八升以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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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曹에서 사치를 금지하기 위해 진상하는 衣榭는 11 

升을 쓰고, 臣과 庶는 差等이 있어야 하니 士族의 의 

복은 10升를 지나지 말라 하여 癸巳年(1473)까지 점 

차로 고치도록 하였다"). 9월에는 士族은 9〜10升을, 

庶人은 8〜9升의 제도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풍속을 교정하는데 지나치게 검박한 것도 좋지 못하 

므로 士族의 의복은 새 수［升數］에 구애받지 말도록 

하였다約.

살펴본 바와 같이 무명에 대한 것은 士族이나 庶 

人의 의복 升數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成宗의 의견처럼 지나치게 곱게 짜여지지만 

않았다면 강력하게 단속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또한, 成宗 2년에 임금에게 진상하는 

表裏나 衣*對에서 15升까지 곱게 짤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10〜11升을 넘기지 말라고 제한함은 왕실에서 

먼저 검소함을 솔선하여 보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 

다.

2. 衣와 服屬具

1)衣

(1) 철릭［帖裏］

철릭에 대한 금제는 裳의 폭수와 소매에 관한 것 

등과 관련하여 3件이 있다.

成宗 2년(1471)에는 폭수에 대한 것으로 “裳의 폭 

이 14폭을 넘지 말도록”e 이듬해에는 “士族의 철릭 

은 13폭, 庶人은 12폭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佝 그 

러나 출토 유물을 통해 볼 때 이 법령이 지켜지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철 

릭가운데서 전체 폭수를 명주폭(1폭을 35cm) 기준으 

로 환산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成宗 3년(1472)의 

士族은 13폭을 넘기지 말라는 왕의 전교에도 불구하 

고 이 시기의 출토 유물을 보면 13〜17幅인 것들이 

있다. 이 시기 생존 인물로 南陽洪氏(16세기 추정)것 

은 약 15폭, 羅州鄭氏 應斗(1508〜1572)는 약 17폭, 

東萊鄭氏 休復(1529〜1604) 13폭"), 高靈申氏 彥渥 

(1530-1580) 15폭如), 高靈申氏 汝灌(1530〜1580) 14 

폭椚, 星主李氏 彥忠(1524〜1582) 15폭鈣, 慶州鄭氏 

溫(1481〜1538) 14폭'), 晋州姜氐 大虎(1541〜1624) 
12폭52)으로 幅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宣祖 26년(1593) 7월에는 철릭의 소매를 좁히라는 

窄袖令을 내리고頌, 28년(1595)에는 武士들이 넓은 

소매가 달린 품이 큰 옷을 입고, 말을 타는 것을 禁 

한다").

(2) 치마［裳］

여성의 치마도 철릭과 함께 폭에 대한 금제가 成 

宗代에 나타나고 있다.

成宗 2년(1471) 12월에는 치마의 폭이 15〜16폭이

42) 成宗實錄 卷13, 성종 2년 12월 壬申, “近來世俗 競尙奢麗 男女衣服布帛至十三四升 自今進上表裏及衣褂毋 

過十升十一升

43) 成宗實錄 卷14, 성종 3년 1월 己未, “進上衣樹 用十一升 臣庶之服 宜有差等 自今士族衣服毋過十升•••限 

癸巳年正月使之漸改.”

44) 成宗實錄 卷22, 성종 3년 9월 丙辰, “矯俗太儉 非可繼之道 其士族衣服 勿拘升數.”

45) 成宗實錄 卷13, 성종 2년12월 壬申, “帖裏毋過十四幅.”

46) 成宗實錄 卷13, 성종 2년 12월 壬申, "士族 帖裏毋過十三幅 庶人 帖裏毋過十二幅.”

47) 檀國大學校石宙善紀念博物館，名選中,(檀國大學校石宙善紀念博物館，2005), pp. 87-93.
48) 高富子，“日迎出土高靈申氏遺物小考”韓國服飾第十七號(檀國大學校石宙善紀念博物館，1999), p. 62.
49) Ibid., pp. 72-73. 亠
50) 박성실, '서울시 중계동 출토 星主李氏 大司憲公 彦忠(1524〜 1582)墓 복식고찰,'' 韓國服飾 第二十號 (檀 

國大學校石宙善紀念博物館，2002), p. 98.
51) 박성 실, "玻州 金陵里 출토 慶州鄭氏 유물 小考," 韓國服飾 第十六號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1998), 

p. 39.
52) 고부자,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大虎, 1541 〜 1624년) 유물,'' 韓國服飾 第二十三號 (檀國大學校 石宙 

善紀念博物館，2005), pp. 67-81.
53) 宣祖實錄 卷39, 선조 26년 6월 甲申, “今但依華制 上下人員 冠服外戎服及裏衣 則皆窄袖

54) 宣祖實錄 卷60, 선조 28년 2월 己未, "今又武士之寬袍闊袖 騎馬而執鞍者 一切痛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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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 裏裳은 12폭을, 外裳은 14폭을 넘기지 말도록 

하였다%）. 이듬해（1472）에는 士族은 裏裳 12폭에 外 

裳 13폭, 庶人은 裏裳 10폭 外裳 12폭을 지나지 말도 

록 하였다为）.

치마 폭에 대한 금제도 철릭처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유물을 통해 확인된다. 成宗代의 금제 이 

후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출토 유 

물들을 중심으로 1폭을 35cm로 환산했을 때 의 폭수 

를 보면 丹陽禹氏（제주고씨 배위, 16세기 전후 추정） 

11폭”）을 제외한 南原梁氏（慶州鄭氏 鄭溫 配位, 148 

1〜1538） 15폭岡, 恩津宋氏（慶州鄭氏 應斗 配位, 

1509-1580） 13폭馈, 南陽洪氏 配位（16세기 추정） 16 

폭, 18폭曲）이다.

2） 笠과 耳掩

笠에 대한 금제는 草笠 平涼子 白毛冠과 笠纓에 

대한 것이며, 耳掩은 皮（貂 • 鼠 • 水獺 • 倭獺）어】 대 

한 것이 있다.

（1） 갓［笠］

笠은 帽頂과 차양이 달린 것으로 실내용보다는 의 

례와 실용을 겸비한 것으로 관류 중에 가장 많이 이 

용되었다. 笠의 종류는 平凉子형과 方笠형이 있다.

平凉子형은 帽와 簷의 구분이 있는 형태와 笠에 

平凉子, 草笠, 黑笠, 氈笠, 白笠, 朱笠, 玉鷺笠 등이 

있다. 方笠형에는 帽와 簷의 구분이 없는 것이 있는 

데, 笠에 삿갓과 方笠 등 다양하며, 각기 용도와 계층 

에 따라 달리 사용하였다.

① 草笠

『經國大典』에는 竹絲의 곱고 거침에 따라 尊卑 

를 결정하는데, 士族은 50竹을, 庶人은 30竹을紺, 鄕 

吏는 常服에 黑竹方笠으로 규정하고 있다釣

草笠의 금제는 成宗代에 2건이 보인다.

成宗 3년（1472） 禮曹에서 사치를 금하는 조목을 

통해 士族의 草笠은 30竹, 庶人은 20竹으로 하고, 다 

만 전부터 갖추어진 물건은 갑자기 금단할 수 없으 

므로 다음해 正月을 한정하여 점차로 고치도록 하였 

다®）. 25년（1494）에는 50竹의 笠子를 장사꾼 등 下賤 

한 사람까지 모두 써서 尊卑의 구분이 없고 물가도 

올랐다. 이에 成宗은 入闕하면 쓰고 退闕시에 벗는 

번거로운 법은 세울 수 없고 禁令을 범하는 자만 憲 

府에서 엄하게 금지하도록 명하였다6".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草笠은 士族을 위시하여 

庶人까지 모두 착용하였으며, 草笠의 竹數에 차등을 

두었다. 점차 草笠의 아름다움을 숭상하여 羅段이나 

綾段으로 입자를 만들고 禁制條項을 頒布하였지만, 

貴賤을 막론하고 시장의 장사꾼까지 50竹의 草笠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平涼子

평양자는 대개비［竹絲］로 만드는데 遮陽子, 蔽陽 

子라고도 하며, 속칭 패랭이로 통용되었다. 일반 사 

람은 素色 그대로, 역졸은 흑칠을 하여 썼다6’

이에 대한 금제는 宣祖代에 여러 차례 나온다. 선 

조 26년（1593）에는 壬辰倭亂 이후 大帽의 착용을 금 

하고, 平凉子를 착용할 것을 명하고 어긴 자는 중히

55） 成宗實錄 卷13, 성종 2년 12월 壬申, “裳幅亦至十五六•••裏裳毋過十二幅 外裳毋過十四幅.”

56） 成宗實錄 卷14, 성종 3년 1월 己未, “裏裳毋過十二幅, 外裳毋過十三幅.”

57） 고부자, “천안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에 대한 연구,” 韓國服飾 第十五號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 

館，1997）, p. 87.
58） 박성실, Op. cit., p. 77.
59） 朴聖實，高富子，“高陽陵谷茂院出土羅州丁氏月軒公派出土遺物小考,”韓國服飾第九號（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1991）, p. 157.
60） 檀國大學校石宙善紀念博物館，名選卜：（檀國大學校石宙善紀念博物館，2005）, pp. 152-154.
61） 經國大典卷三，禮典雜令，“土族草笠五十竹庶人草笠三t•竹.”

62） 經國大典卷三，禮典儀章，“鄕吏常服黑竹方笠

63） 成宗實錄 卷14, 성종 3년 正月 己木, ''士族草笠毋過三十竹 庶人草笠毋過二十竹…但其曾備之物 不可遽禁 

限癸巳年正月使之漸改.”

64） 成宗實錄 卷286, 성종 25년 正月 丙午, “孫渤啓曰 五十竹笠于 不分貴賤 雖僕隸 下人 市肆販夫 亦得着之無 

尊卑之別上曰然入闕則着之出外則脫之…令憲府嚴加禁止治其不法者耳.”

65） 檀國大學校石宙善紀念博物館，Op. cit,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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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도록 하였다. 한편, 下人들은 笠子를 禁하고 

小帽子를 쓰는 것을 의논하고"), 28년에는 庶人이 笠 

子나 平凉子의 착용을 일체 금하였다").

선비는 갓［冠］을 쓰고 서민은 모자［帽］를 착용해야 

하지만 민간에서 臺諫의 눈을 피해 공공연히 갓을 

쓰곤 하였다. 宣祖는 蔽陽子가 白笠이므로 머리에 

쓸 수 없고, 戰士는 더욱 그러하여 小帽子를 장만할 

것을 권장하였다储).

그러나 갓을 쓰는 습속이 오래 되어 法禁하여도 

시행될 수 없었고 시행한지 얼마 후 금령이 해이해 

져 다투어 갓을 쓰고 있어 습속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은 소모자를 쓸 수 없었기 때문 

에 나라에서는 軍糧의 보충을 위한 방법으로 銀으로 

小帽子를 사들여 서울과 각 道로 보내고 쌀과 교환 

하도록 한 뒤에 笠子 대신 쓰도록 하였던 것이다时).

③ 白毛冠•白毛帽子

白 色으로 된 帽子이 다. 仁祖 26년(1648)에 사대부 

들이 白毛冠과 白毛帽子을 禁하였는데, 이는 喪人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었다7"

④ 갓끈 ［笠圖

갓［笠］에 다는 구슬을 말한다.『經國大典』에서는 

1品에서 3品까지 文武官들이 常服을 입을 때 金玉을 

사용하고7,『續大典』에서는 堂上 3品 이상은 紫笠 

에 貝纓을, 堂下3品 이하는 黑笠에 晶纓을 쓴다”)고 

하였다.

갓끈에 대한 금제는 燕山君과 中宗代 각 1 건씩 나 

온다.

燕山君 8년(1506)에는 혼수를 금하는 절목으로 갓 

의 장식에 金銀珠玉을 쓰거나, 갓끈에 珊瑚 • 琉璃 • 

明珀을 사용하는 사람은 당상관의 자녀를 논할 것이 

없이 일체 금했다”).

中宗 17년(1522)에는 笠纓에 瑪瑠 • 瑚珀 • 珊瑚 • 

靑金石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

갓끈의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으로”) 남자들 

은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며 富와 멋의 표현을 위한 

목적으로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을 것으로 생각한 

다.

(2)耳掩

이엄은 비단과 털로 만든 남자 防寒具의 하나로, 

官員이 사용하는 귀를 가리는 쓰개이다"). 지위에 따 

라 재료를 달리 하였으며 금제는 경제적인 점과 모 

양에 대해 거론된다.

耳掩에 대 한 금제는 국내산이 아닌 값비싼 재료들 

로 인한 것과 형체가 쓰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을 이 

유로 禁했다.

옛날에는 披肩이라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暖子” 

라고 하였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반드 

시 임금의 명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백관도 쓸 수 

있었다"

『經國大典』에는 文 • 武와 宗親에 대한 규제가 

나와 있다. 文武官은 10월부터 정월말까지 쓰는더), 

堂上官은 겉을 緞으로 하고, 안은 貂皮로 하였다. 堂 

下官은 겉은 綃，안은 鼠皮로 하였다. 宗親들은 6品

66) 宣祖實錄 卷45, 선조 26년 윤11월 壬寅, “傳曰 若如是書送于八道 直以平涼子書送 違令者重治事幷及之朝 

議爲依華制下人輩皆着小帽子禁着笠子.'’

67) 宣祖實錄 卷60, 선조 28년 2월 己未, “庶人之戴笠 或着平涼子者 一切痛禁重治.”

68) 宣祖實錄 卷64, 선조 28년 6월 丙午, “儒士戴冠 庶人着帽 臣見閭閻間 有着笠子者 而臺諫過之…蔽陽子乃 

白笠也白笠豈可戴頭戰士則尤不可着也…使着小帽子.''

69) 宣祖實錄 卷106, 선조 31년 11월 丁亥, "曾有受敎 行之未久 禁制遽弛 爭着笠子• 習俗難變至此. 議者以爲 

若以銀子貿得小帽子京中及各道下送換米依前日之令禁着笠子則不過旬日可致軍餉之有裕

70) 仁祖實錄 卷 49, 인조 26년 10월 甲午, “士大夫又好着白毛冠 白毛帽子…則與喪人蒙白者何異 一切禁斷”

71) 經國大典卷3禮典儀章.

72) 續大典卷3禮典儀章.

73) 燕山君日記 卷44, 연산군 8년 6월 戊申, "笠飾用金銀珠玉者 纓子用珊瑚璃瑠明珀者.”

74) 中宗實錄 卷45, 중종 17년 8월 乙酉, “紫色鬃笠 則堂上外一禁 附竹笠 繩笠 羅裘笠則學生• 庶人工商竝 

禁瑪瑠瑚珀•珊瑚靑金石笠纓及銀粧刀子.”

75) 高光林, 韓國의 冠服, (서울: 和成社, 1990), p. 497.
76) 石宙善, 續 韓國服飾史, (단국대 학교, 1982), p. 638.
77) 芝峯類說卷19,服用部巾冠，“今之耳掩舊稱披肩…中朝則謂之暖子雖盛冬必旨下後百官始得戴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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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緞, 貂皮를 사용케 하였다”).

成宗 3년(1472) 庶人의 남자와 婦人들이 貂皮나 

靑鼠皮로 옷을 짓거나, 耳掩을 만드는 것은 금하되 

여인은 鼠皮로 만은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叫 당시의 

금제가 소용이 없자 貂皮와 鼠皮를 堂上官을 제외한 

朝士의 이엄에 일체 금하도록 하였다洵

中宗은 雜流 三醫司가 紗帽착용시 貂皮 가죽은 금 

지할 필요없이 지방도 이와 같이 쓰도록 하였다心.

明宗代에는 이엄의 모양이나 모피에 대해서 자세 

히 언급되었다. 즉, 명종 즉위년(1545) 이전에 쓰던 

것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무거우며 모피가 많이 소 

비 된다浏고 하였다. 8년(1553)에는 가죽의 명칭과 

사용자에 대 한 언급이 나온다. 즉, 士類는 모두 倭獺 

皮로 만들고 貂皮는 법으로 금하고, 鼠皮는 매우 드 

물고, 虎皮는 너무 더워 거의 착용하는 자가 없어 다 

른 가죽으로 만들어 썼다冏

이엄의 재료는 貂皮, 鼠皮, 水獺皮, 倭獺皮 등이며, 

이것들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수입해 오는 귀한 것인 

데도 귀천 없이 쓰자 금제를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엄을 쓰는 10월에서 정월말까지로 그리 길 

지 않았던 기 간의 한계성과 추위를 막고자 했던 실용 

성으로 인해 다른 품목들에 비해 강력하게 금제하지 

는 않은 것으로 본다.

3)帶

帶는 의복의 허리에 두르는 것으로 우리말로 “띠” 

로 통용된다. 용도와 계층에 따라 크게 관직자의 관 

복용과 편복용으로 나뉘는데 재료, 모양, 색이 다르 

다.

대에 대한 금제는 成宗代의 2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成宗 6년(1475)에 품계에 따라 帶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附, 9년(1478) 혼인때에는 벼슬이 

있는 자는 時散을 막론하고 紗帽와 品帶를 쓰고, 벼 

슬이 없는 자는 紗帽와 角帶를 없애고, 笠子와 條兒 

를 착용하게 하였다叫 성종 25년(1494)에는 下人이 

紫帶 • 鈑鞋를 착용하여 분수에 넘치고 사치함이 심 

하다고 지적하였다防

紫帶에 대한 금제는 당하관 이하는 금하고 있다勘 

한편, 賤人이나 下人 등도 쓰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帶의 착용이 하층민까지 확산되 

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4) 신［鞋 • 靴］

신에 대한 금제는 成宗과 中宗代에 보이는데, 주 

로 신분과 재료, 장식에 나타난다.

成宗 3년(1472)에 禮曹에서 “말을 타거나 雨具를 

갖추는 것 외에 兒童이나 婦女가 短靴를 신는 것을 

금하였다，，湖

中宗 2년(1507)에 신의 가장자리에 緞于 대신 綃 

紬를 쓰게 하였고洵 25년(1530) 시독관 金致雲은 閭

78) 經國大典卷3禮典儀章，“耳掩堂上官用段貂皮其餘三品以下至丿L用綃鼠皮”.

79) 成宗實錄 卷14, 성종 3년 正月, 己未, “庶人男婦用貂皮 靑鼠皮爲衣爲耳掩者竝禁之 但女人勿禁鼠皮

80) 成宗實錄 卷57, 성종 6년 7월 甲 f, “貂鼠皮 堂上官外朝士衣服 • 耳掩・ •禁

81) 中宗實錄 卷78, 중종 29년 10월 辛亥, “雖雜類 三醫诃 若着紗帽 則鼠皮不須禁也 禁斷之事 法句諭外方如 

京中

82) 明宗實錄 卷2, 명종 즉위 년 更了“近 H 耳掩制度, 將改之矣 祖宗朝耳掩制度 疆少掩耳 今則過高而重 不宜 

於戴

83) 明宗實錄 卷15, 명종 8년 9월 癸丑, “著笠時：耳掩 堂 卜'官及土族則用鼠皮 倭山獺皮 諸學官員, 諸色軍 I: 庶 

孽吏胥則用赤狐皮鄕山獺皮工商賤隸則用山苹皮狗皮猫皮地獺皮狸皮兔皮等賤女人右冠遮酋亦依 

商工賤隸之例.

84) 成宗實錄, 卷55, 성종 6년 5월 庚申.

正3品은 從6品까지의 文武官은 가장자리에 銀으로 새겨 장식을 붙인 銀帶를 하였다. 이것이 品帶인 

데, 正 • 從1品은 犀帶, 正2品은 金帶, 從2品은 鶴頂金帶, .正3品부터 從6品은 銀帶, 忙7品은 오각대를 

띠었다.

85) 成宗實錄 卷92, 성종 9년 5월 J- ft, "有職者 皆許紗帽品帶 無職者 紗帽烏的帶…但無職시多紗帽角帶若 笠 

帶條.'’

86) 成宗實錄 卷286, 성종 25년 1월 丙'F, “且賤夫 卜'人着紫帶釵鞋 箸僭 艾迢”

87) 睿宗實錄 卷6, 예종 1년 7월 庚寅, “禁堂下官四品以下紫帶

88) 成宗實錄 卷14, 성종 3년 1월 己未, “騎馬時及雨具外 兒童 婦女着短靴者 -禁

89) 中宗實錄 卷2, 중종 2년 1월 乙亥, “尙衣院進靴精緣用段『 上曰 此似侈美 今後宜用綃紬

757



164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15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의 服飾禁制 복식문화연구

閻사이의 賤人들이 금실로 신을 만들어 신고 부인 

과 諸君家에서도 모두 金線鞋를 신는다绝고 한 것으 

로 보아 비단이나 金으로 신을 장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中宗 29년(1534)의 기록에는 靴 

위에 襪을 붙이고 襪 위에 鞋를 가하였다"). 35년 

(1540) 궁중에서도 신지 않는 금선을 두른 신발을 

娼妓들마저 본 받아 신고 있다고 한 사실에서 신의 

장식에 金線을 두르는 일이 매우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즈

鞋와 靴에 대한 금제는 신분 규제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신의 가장자리에 쓰는 비단이나 신의 

밑둘레를 금으로 장식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服色

朝鮮王朝는 中央集權體制가 강화되 면서 王權中心 

의 제도정비와 모범적인 儒敎정치 구현을 위해 어느 

시대보다 禮儀觀念이 엄격하였다. 동시에 階級的 구 

조를 확고히 하고 중국에 대 한 事大의 예를 지키고자 

服色에 대한 제제를 가했으며, 아울러 복색의 사상적 

개념인 陰陽五行思想의 영향도 매우 컸다고 본다.

色에 대한 금제는 白3件, 紅4件 • 紫2件 • 綠2件 • 

黃3件이 보인다.

금제한 이유는 色의 근간이 되는 五行思想과 중국 

에 대 한 事大主義, 階級的 分別J, 染材의 문제 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白色禁制

白色의 금제는 거의 모든 王代에 나타나는데, 中 

宗代에는 禮曹에서 東西班의 正職 외에도 白苧布로 

塔胡를 만들어 쓰는 자, 平民과 工商賤隸로서 횐 모 

시 옷을 만들어 입는 자, 庶民의 아낙으로서 횐 모시 

베로 장옷이나 치마를 만들어 입는 자를 모두 단속 

하자는 의논을 하였다制

仁祖 26년(1648)에 士大夫들이 白衣를 숭상하여 

이를 즐겨 입고 白毛冠을 쓰니 喪을 당한 사람과 같 

아 금해야 한다约고 했다.

顯宗 11년(1670) 5월에 禁條 啓草에 白色 帽子를 

금지하는 것도 첨가하고 白色 表衣와 士族들이 純白 

으로 옷을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 언급되었지만方 

이듬해(1671)에야 朝官과 士人들에게 黑衣를 입고 

白衣를 금하는 令을 내렸다的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즐겨입은 것 

은 白色이 箕子의 남긴 遺風일 것이라는 說도 있다 

97). 우리 민족은 上古時代부터 백색을 着用해 왔으 

나 금령이 내려진 것은 喪服과 관련하여 素服은 소 

리가 슬프고 옷이 희기 때문이다. 즉, 亡國之象이라 

는 관념적인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绡 또한, 陰陽五 

行說에 의하면 東方은 木이어서 靑色이며, 西方은 

金이므로 白色을 뜻하는데, 朝鮮은 東方에 있으므로 

白衣를 입을 수 없다는 사상적 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均

白色의 금령이 많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 

켜지지 않은 것은 백색이 가진 상징성이 우리 민족 

에게 가까운 색이라는 점과 염료가 주로 外國에서 

수입되어 구하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國喪을 비

90) 中宗實錄 卷61, 중종 25년 2월 甲申, “侍讀官金致雲 曰臣見閭閻間賤人 以金線爲鞋 婦人皆着金線鞋 婦人 

皆着金線鞋

91) 中宗實錄 卷78, 중종 29년 11월 丁亥, “但靴 我國則靴上加襪 襪上加鞋

92) 中宗實錄 卷93, 중종 35년 6월 辛酉, “金線草鞋若履 宮中不著 而外間娼妓之類 爭相效之

93) 中宗實錄 卷45, 중종 17년 8월 乙酉, ''竝禁東西班正職外 用 白苧布爲塔胡者 庶人工商 賤隸着白苧布衣者庶 

人女用白苧布爲長衣與裳者及以深染鴉靑爲裳者.”

94) 仁祖實錄 卷49, 인조 26년 10월 甲午, ''夫旣着白衣 又着白冠帽 則與喪人蒙白者何異 此甚非吉兆 宜絶禁 

之

95) ，顯宗 改修實錄 卷 22, 현종개수 11년 5월 辛酉, “司憲府禁條啓草•••白色灰色帽子之禁 亦有受敎 添入禁條 

可且白色表衣欲禁之何如•••士族之純白爲衣者亦當禁也

96) 顯宗 改修實錄 卷23, 현종개수 12년 1월 癸丑, '‘令朝官士人 着黑衣 禁白衣 東方尙白 國典雖有白色之禁

97) 芝峯類說卷2,諸國部風俗，“然則東方人好着白衣豈亦殷太師之遺風歟

98) 林下筆記卷17文獻指掌篇，“明宗朝曹檄上跋中音哀素服言有故洪雲大司憲爲白衣禁

99) 燃蕤室記述別集卷之十三，敎政典故，“高麗忠烈王元年太史局言東方木位色當尙靑而白者金之色也國 

人着戎服多楊以白紆衣木制於金之象也請禁白色服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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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喪服을 입을 일이 계속되어 자연히 素服을 

常用하게 된 점도 있었을 것이다'皿

2)紅•紫色禁制

成宗 7년(1476)에 사신을 영접할 때 황색옷을 금 

하면서 아울러 자색과 홍색 옷도 금하도록 하였다 

101)

燕山君 4년(1498)에는 堂下官은 大紅衣를, 유생은 

紫色을 금하고皿), 10년(1504) 朝官들도 홍색에 가까 

운 옷을 입지 말2秋3)고 하였다.

中宗 3년(1508)에도 紅色은 왕의 服色인데, 금하 

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하였다. 7년(1512) 
에는 紅色의 染料인 紅花의 進上에 수령들의 횡포가 

심하고 백성들이 유랑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大紅빛 

깔이 御衣의 빛깔과 유사하여 朝臣들이 착용하기 송 

구하니 대홍을 금하면 홍화의 폐단도 제거될 것이라 

하여 紅色禁令을 내렸다17일에 宋軼 등을 비롯 

한 대신들의 의논에는『經國大典』에 紅色을 表衣만 

금하고 丁卯年의 受敎에 당하관의 속옷도 금하도록 

하였는데, 紅緞이 紗羅 등으로 인해 사치스러움이 

마땅하지 않아 公服과 朝服 이외의 색은 모두 금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祖宗朝에도 紅色으로 속옷까지 

지어입은지 오래이며 조복과 공복도 모두 홍색이라 

모두 폐지하지는 않았다而). 그러나 중종 23년(1528) 

侍臣들이 융복에도 다투어 짙은 홍색에 가까운 옷을 

입는 등 의복이 지나치게 붉어지자 禁하였다‘叨.

특히 紅色에 대한 금제는 戰亂을 계기로 문란해진 

복식제도가 宣祖代에도 나타난다.

宣祖는 변란을 겪은 후 服色을 정비할 때 홍색을 

착용하되 君臣의 服色을 구별하도록 朝臣들은 淺紅 

色을 입고 붉은 기가 짙은 자는 규검하도록 한다''1".

이처럼 紅色은 값비싼 染料인 紅花로 인한 백성들 

의 고통과 왕의 服色인 紅色을 朝臣들이 분별없이 

입어 上F區別이 모호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 

해졌다. 문란해진 服色으로 인해 금제에 대한 건의 

는 있어 왔으나 宣祖朝때부터 紅色을 착용하여 왔으 

며,『經國大典』에 이 미 紅色을 表衣에 만 금하도록 지 

정되어 있어 일체 금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색을 

옅게 하는 등 완화될 뿐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3) 綠色禁制

綠에 대한 금제는 대부분 中宗代에 언급되고 있 

다. 서민들이 짙게 염색한 초록을 좋아하고 숭상하 

여, 밭에 곡식보다 쪽을 많이 심어 지나치게 짙게 하 

기를 힘쓰자 尙衣院에서 초록베를 표준으로 색을 정 

하고 짙은 것을 금단하도록 하였다"羚 두루 諭示할 

필요도 없이 짙게 염색한 것은 朝官들이 모두 입지 

않으며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1).

4) 黃色禁制

황색 금제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강조된다. 특 

히 이 시기에는 成宗代과 宣祖代에 거론되고 있다.

成宗 2년(1471)에는 大小男女의 黃色 衣服을 금하 

며‘当 使臣을 迎接할 때에 大小人員에게 엄격하게 

금하였다'2).

100) 李善宰, “朝鮮時代 服飾禁制의 動因과 樣相에 關한 硏究,'' 숙명여대논문집 30권 (1990), p. 191.
101) 成宗實錄 卷64, 成宗 7년 2월 內戌, “使臣迎接時 禁大小人員着黃色衣 請加痛禁 紫色 • 紅色衣幷禁

102) 燕山君日記 卷27, 연산 4년 6월 庚辰, “衣服染色 堂下官禁大紅衣 儒生幷禁紫色

103) 燕山君口記 卷53, 연산 10년 5월 戊戌, “朝官等勿着近紅色衣

104) 中宗實錄 卷5, 중종 3년 3월 壬子, “今我國不禁紅色 尤爲未便

105) 中宗實錄 卷15, 중종 7년 2월 乙酉, “紅花進上之弊不貲…近來守令 率皆如是 故民多流亡…大抵大紅之色 

逼近御衣 着之末安 若禁大紅…上터 紅色亦宜禁止.”

106) 中宗實錄 卷15 중종 7년 2월 王辰, “大典 紅色 只禁表衣 丁卯年受敎 堂 卜•官則裏衣亦禁紅色…況朝服. 公 

服亦皆紅色安可盡廢乎依祖宗朝舊例爲當".從贊成李葆等議.”

107) 中宗實錄 卷62, 중종 23년 8월 J巳, “今則不禁, 故衣服過紅•••服飾近紅 臣亦爲驚愕•••而今則戎服Z類, 爭 

尙深紅

108) 宣祖實錄 卷138, 선조 34년 甲戌, “君臣服色無別 果爲末安 朝臣常着淺紅服 恐無所妨…今此淺紅之制 蓋 

爲辨別君臣服色而設紅色稍深者令法司一切糾檢

109) 中宗實錄 卷62, 중종 23년 8월 TL2, “且好尙深染草綠 LH不種穀 多種藍子 務爲過黑•••故欲納尙衣院 適中 

草綠裁剪以爲准則，而禁之也

110) 中宗實錄 卷62, 중종 8월 丁L」, “深染之色 朝宫皆不得服 則此弊自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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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15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의 服飾禁制 복식문화연구

宣祖는 29년(1596)에 亂이 평정되고 관대를 갖출 

때까지는 堂上은 평소와 같이 藍色을 쓰고, 堂下는 

布에다 黑色을 물들여 쓰도록 하고, 황색은 일체 금 

하였다”). 黄色은 중국에서도 '中之色 君之服'이라 

하여 五方色에서 中央을 의미하였다, 특히 중국 皇 

帝의 龍袍色이라 관리는 물론 士庶人에게는 금지되 

었던 색이다. 즉, 조선시대 黃色 禁制는 중국에 대한 

事大思想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m.結論

이상에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朝鮮王朝實錄』 

및 유물을 중심으로 첫째, 피륙［織物］, 둘째, 衣와 服 

屬具，셋째, 服色에서 행해진 금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피륙［織物］에서는 紗羅綾緞, 皮, 布를 다루 

었다.

사라능단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이었던 

成宗代에 고급 의복 재료로 갓이나 신, 말에 얹는 坐 

子 등의 호화로움으로 인해 금제를 하였다. 燕山君代 

에는 사라능단의 착용을 허용하고 권장하여 東 • 西 

班이 正職이면 모두 사라능단의 착용을 허용하고，通 

織'을 만들어 민간에까지 사라능단의 직조와 사용을 

알렸다. 이는 후에 국고의 손실과 사치풍조 만연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皮는 貂皮와 鼠皮가 富賈의 이익도모와 首領들이 

백성들에게서 取하였다. 貂皮의 경우, 매우 귀한 물 

건으로 낮고 천한 이들의 사용을 경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布는 조선 초기의 화폐인 楮貨나 鑄貨가 유통에 

실패하면서 布貨인 綿布가 발달한다. 포화의 사용이 

확대되자 면포 중에 나라에서 규격한 正布를 정하였 

으나, 정포에 준하지 않는 升數가 떨어지고 거친 포 

가 등장하였다. 이를 규제하고자 楮貨行用政策이나 

짜는 자를 엄하게 단속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連尺하여 사용하도록 완화되었다. 世俗의 사치는 옷 

을 해입는 布帛이 13〜14升에 이르고, 치마의 폭도 

15〜16폭이나 되어 진상하는 表裏와 衣帶를 10-11 

升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士族이나 庶人의 

의복 升數에는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

둘째, 衣와 服屬具를 다루었다.

衣에서 철릭과 裳은 成宗代에 모두 裳의 폭에 대 

한 금제 이다. 당시의 폭수에 대한 상황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중심으로 전체폭 

을 명주폭(약 35cm)로 보고 환산했을 때 몇 件을 제 

외하고는 모두 폭수가 成宗代의 금제보다 많은 것으 

로 보아 폭수의 금제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 

으로 본다.

服屬具에서는 笠과 耳掩, 帶, 신［鞋 • 靴］을 다루었 

다.

笠과 耳掩은 庶人의 笠이 사대부와 더불어 사치스 

러운 것을 말하면서 草笠을 竹數로서 제 한하였다. 그 

러나 下賤한 신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50竹笠의 笠子 

를 쓰는 등 사치가 줄어들지 않았다. 갓에서의 사치 

는 갓끈에 나타나고 있다. 갓끈은 장식과 실용성, 사 

치심이 한데 어우러져 琥珀 • 珊瑚 • 水晶 등의 보석 

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엄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수입해 오는 귀한 것으 

로 남녀 귀천 없이 쓰이자 폐단이 생겨 금제를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皮貂에 대한 금제는 주로 재료의 

귀함에 있는데, 皮, 鼠皮, 水獺皮, 倭獺皮 등의 재료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엄을 착용하는 기간이 10월에서 

정월말까지로 그리 길지 않았던 기간의 한계성과 추 

위를 막고자 했던 실용성으로 인해 다른 품목들에 비 

해 강력하게 금제하지는 않았다.

帶는 각 品階에 따른 구분이 있었으며, 직위에 따 

라 대를 나눈 것은 上下를 구분하고자 함이며, 그를 

어기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이루어졌다.

신［鞋 - 靴］은 아동이나 부녀가 短靴를 신는 것이 

나 유생들이 가죽신을 신는 것을 금지하였다. 신의 

가장자리에 비단이나 금선을 둘러 장식 하는 것이 지 

나치자, 中宗代에는 이러한 金線에 대한 금제도 많이 

나타난다.

셋째, 色으로는 白, 紅, 紫, 綠, 黃 등이 직접 금제 

의 대상이 되거나 금제와 함께 논의되었다.

111) 成宗實錄 卷10, 성종 2년 5월 丁酉, “大小男女衣服 竝禁黃色.”

112) 成宗實錄 卷64, 성종 7년 2월 丙戌, “舊例使臣迎接時 禁大小人員着黃色衣

113) 宣祖實錄 卷73, 선조 29년 3월 己巳, “今宜限賊平 具冠帶間 堂上則依平時 用藍色 堂下 則以布子 染黑 

色紫黃之色一切禁斷.'’

-760



제 16권 제 4호 박경자•고부자 167

백색이나 황색 계통은 五行의 방위별 배속관계와, 

陰陽五行說에 바탕하에 내려진다. 白衣는 喪服의 개 

념으로 吉服 아니며 나國之裳이라 하여 금하였다.

黃色은 중국에 대 한 事大思想에 의해 黃色의 착용 

이 금지된다.

紫色과 紅色 계통의 색은 조선왕실의 색으로서 왕 

의 복과 유사한 색이며, 染材인 홍화의 사치 때문에 

금하였다. 綠色은 染材인 쪽을 곡식 생산의 저하를 

가져오고 지나치게 짙은 초록을 숭상한다는 이유로 

금제를 내린다.

이러한 금제를 통해 15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 

의 시기에는 사라능단의 광범위한 소비와 기타 복식 

들의 사치로 인해 국가에서 법령 등을 통해 규제하거 

나 금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堂上 • 堂下의 綾緞 착 

용에 관한 구분, 서민부녀나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인 

층인 富商과 大賈 • 하층민의 복식에 대한 규제 등은 

사회의 풍조가 사치스럽게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으나 결국 신분 규제의 목적으로 귀결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대별로 王과 朝臣들이 

각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금 

제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본다. 금제는 겉으로는 

사치 규제와 경제적인 요인을 내세우고 있지만, 上下 

와 貴賤의 구분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즉, 신분에 

따른 복식착용을 규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사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지는 것이다.

시기를 15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으로 한정한 

만큼 조선시대 전체적인 금제의 경향이나 복식 관련 

금제에 있어 무역이나 금제의 위반시에 행해지는 처 

벌등에 대한 연구의 부족함을 느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서 더 나 

은 자료들이 보태어 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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